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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정의 달’ 선물 구매, ‘혹’하지 말고 ‘혹시?’ 하세요!

- 식품·의료기기·화장품 거짓·과장광고 212건 적발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‘5월 가정의 달’을 맞이하여 

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·의료기기·화장품의 온라인 

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.

ㅇ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(식품 103건, 의료기기 60건,

화장품 49건)을 적발했으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

접속차단을 요청하고,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

뢰했습니다.

ㅇ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(식품)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

광고(43건), 질병의 예방·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

(24건),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·혼동할 우려가 

있는 광고(12건) 등입니다.

- (의료기기, 화장품)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

의료기기처럼 광고(60건),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·효과가 있는 

것처럼 광고(49건)입니다.



□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, 의료기기,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

거짓·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.

ㅇ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‘유용한 

효과’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, 질병의 예방‧치료를 위한 

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.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

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알 

수 있습니다.

ㅇ 의료기기는 구매 시 ‘의료기기’ 표시,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

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하여야 합니다. 특히 공산품에 대해

탈모 치료·예방 등에 효능·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·

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ㅇ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

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

합니다.

제품 확인

 * (식품, 건강기능식품 등)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(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)

 * (의료기기)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(https://emed.mfds.go.kr)

 * (기능성화장품 등)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(https://nedrug.mfds.go.kr)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·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

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,

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

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.

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


붙임 1  주요 적발 사례

○ 식품

√ 질병 예방·치료에 대한 

효과 표방 광고

√ 의약품 오인·혼동 광고

√ 건강기능식품 오인·혼동 

광고



○ 의료기기(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)



○ 화장품(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·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)



붙임 2  제품별 올바른 구매 방법


